
스타트업 11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차량 공유 서비스, 편도부터 부름까지 다양

하게

쏘카는2011년제주에서차량100대로카셰

어링서비스를시작했다. 쏘카의핵심상품인

카셰어링 서비스는 10분 단위 대여, 스마트

폰비대면예약, 24시간이용 반납등혁신적

인차량이용시스템으로기존렌터카시장의

불편함을해소하며새로운이동방식을제안했

다. 현재 쏘카는 9월 기준으로 쏘카존 5000

개, 차량 2만3000대를바탕으로최소 30분부

터 10분 단위로차량을비대면으로예약해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6개도시에서쏘카존을찾을수있다.

2017년에는업계최초로원하는장소및시

간에 차량을 받을 수 있는 부름 서비스를,

2022년에는 쏘카존 외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납할수있는 편도 서비스를출시하며이용

자편의성을확대했다.쏘카는자체개발한단

말기 STS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태,

위치, 운전습관,외부환경등이동에필요한

모든사항을관제시스템으로전송하는점도특

징이다.

특히젊은세대를중심으로편도서비스가큰

인기를끄는상황이다.쏘카가자체분석한데

이터에따르면편도서비스를가장많이이용

하는연령대는 2030세대였다. 편도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중 20대는 49%, 30대는 32%로

편도이용건수 10건중 8건을 2030세대가차

지했다. 올해 상반기 편도 서비스 이용 건수

중실제이용시간10분전차량을예약한비중

은쏘카의모든서비스유형중가장높은수치

인 13%였다. 특히 20대 회원의비중은전연

령대에서가장높은 14%를기록했다.

심야 시간 이용비중은편도서비스의높은

편의성을입증했다. 편도서비스의심야시간

대 이용 비중은 20%로, 15%인 왕복, 9%인

부름에비해높은수요를보였다.편도서비스

를 이용하는 20대 회원 5명 중 1명은 심야 시

간대에차량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늦

은 시간 모임이끝나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

렵거나,야근후집으로이동하고자하는회원

들이반납부담이없는편리한이동수단으로

서편도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보인다.

쏘카는올해부터는수도권지역에서한정으

로 운영하던 캠핑카 대여 서비스 운영지역을

제주와강릉까지확대하는등카셰어링의범위

가갈수록확장되고있다.쏘카에서운영중인

캠핑카는스타리아캠퍼 4와캠퍼 11, 그리고

레이세종이다. 세차종모두루프에팝업텐

트를장착해취침공간도추가로확보했다.

캠핑카서비스도쏘카존에서차량을대여하

고반납하는방식외에도고객이원하는장소

로차량을배달받고반납하는 부름 서비스와

반납장소만변경하는 편도 서비스로도이용

할수있다.

카셰어링, 핵심 기술 바탕으로 최적화된 차

량관리나선다

핵심기술중에 AI세차모델AI시스템은

차량 오염 수준을 직접 판별, 최적의 세차 시

점을스스로결정하는기술이다. 쏘카는차의

오염도수준을판별하는AI 딥러닝기술로 2

만대 이상의쏘카차량세차프로세스를구축

했다. 회원이 차량 이용 전후 촬영해 앱에 입

력한차량사진을AI딥러닝에활용,차량상

태를 오염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세차

요청 로직을 구조화시켰다. AI 모델로 최적

의세차시점을도출해관리한결과,연 100억

원에 달했던세차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는

등운영효율화를이끌어냈다.

또한다이내믹차량배치및가격결정시스

템실시간수요분석으로최적의장소에차량

을배치하고탄력적인가격을적용한다. 쏘카

는AI기반알고리즘으로사용자의수요를실

시간으로파악해차량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

최적의가격을제시하는시스템을활용하고있

다. 수만 건의 이용데이터를토대로지역 시

간 차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수요를 분석,

전국쏘카존에차량을전략적으로배치하고이

용자에게최적의가격을제안한다.

핵심기술중마지막은예약최적화프로그램

분산된 예약 슬롯을 자동으로 재배치해 차량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쏘카는 블록

을빈공간에맞춰꽉찬한줄을만드는 테트

리스처럼, 차량의비어있는시간대에예약을

자동으로 재배치하는 예약 최적화 프로그램

으로차량가동률을제고하고있다.

비즈니스부터 주차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쏘카는카셰어링사업과함께비즈니스, 전

기자전거까지확장하고있다. 특히주차장서

비스까지제공하는모빌리티플랫폼으로성장

하고있다.

쏘카비즈니스는누적가입법인 3만2000개

가넘는쏘카의법인장기렌트서비스다.시간

단위로필요한만큼전국의쏘카를이용할수

있는 비즈니스멤버십 , 월단위로법인전용

쏘카를이용할수있는 비즈니스플랜 등상

품으로구성했다. 기존법인차량을쏘카처럼

자동화해주행및관리할수있는 FMS , 통

근 셔틀서비스 기사포함쏘카 등맞춤형솔

루션도 마련했다. 쏘카에 따르면 올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등 3만2000여개의

기업은사내이동,출장, 임직원복지등다양

한목적으로쏘카비즈니스를이용하고있다고

한다.

쏘카일레클은 운영 도시 30여개 누적 가입

자 220만명이 넘는 2021년 쏘카의 자회사로

합류한퍼스널모빌리티기술스타트업나인투

원이국내최초로선보인공유전기자전거서

비스다. 10~20대 이용자 비중이 61%에 달하

며, 30~40대이용자역시 30%로전세대로부

터 고른 관심을 받고 있는 서비스다. 2022년

배터리용량과모터출력을늘린3세대전기자

전거 일레클 3.0 을개발하는등지속적인관

리에도적극나서고있다.

쏘카는주차장서비스도제공하는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운전자들에게 잘 알려

진쏘카의자회사로 2021년합류한 모두의주

차장은누적가입자 400만명이 넘는 주차서

비스기업모두컴퍼니의주차장서비스다. 주

차장정보안내, 스마트파킹등주차관련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24년현재약 8만개

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만8000

개의 공유 주차장과 4100개의 제휴 주차장을

확보했다. 쏘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대하기위해유휴시간에주택 건물등의주

차면을 쏘카존으로 활용하는 주차면 공유 사

업을쏘카와함께추진하고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

다. 주요파트너서비스라이드플럭스자율주

행VCNC타다라이드플럭스는쏘카가투자

한자율주행기술스타트업으로완전자율주행

에필요한풀스택소프트웨어를개발한다.

쏘카의 관계사인 VCNC는 모빌리티 플랫

폼 타다를운영하고있다. 2018년 라이드헤

일링 서비스 타다를 출시했고, 현재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넥스트 , 타다 플러

스 ,예약차량호출 타다트립 , 법인차량호

출 타다비즈니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올해누적가입자수330만명을돌파하는

등성장세를계속이어가고있다.

김상욱기자kswpp@viva100.com

이어 전기자전거 공유

주차장도 쏘카로찾는다

쏘카

다양한서비스로카셰어링선도

원하는곳에서차량받는 부름

원하는장소에반납하는 편도

캠핑카대여서비스지역확대

첨단기술로차량관리최적화

AI 딥러닝기술로차오염판별

2만대이상세차프로세스구축

차량배치 가격결정실시간분석

전국의쏘카존차량전략적배치

모빌리티플랫폼으로성장

법인장기렌트서비스까지확장

국내최초공유전기자전거선봬

주차정보안내 스마트파킹제공

자율주행기술투자도적극나서

카셰어링 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시

장에서도주목하는공유경제중에하

나다.카셰어링은소비자의경제적부

담을줄이고도심에서부족한주차공

간걱정을덜어주는서비스로젊은세

대를중심으로많이이용하고있는서

비스다. 카셰어링이라는 말보다 쏘

카라는 말이 익숙할 만큼 쏘카는 카

셰어링 업계의 대표 주자로 전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카셰어링을시작으로주차장,자

전거등모빌리티전반으로점차분야

를확장하고있다.

쏘카제공


